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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ancient Chinese people used the book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for their children for instructing Chinese character.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千字文) in Korea (Han, 1583). For the present researchers,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first method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Kim, 2023). The second one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For the present study, the second method was utilized (Park et al., 2021). And the range of the poem is 

usually 16 letters, but here in this work only 8 letters of (Tcheonzamun 993rd-1000th) were utilized. This is the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993rd-1000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e Lord of us, Hyeonhi 

and Augustin! Please receive our poor thanks to you, amen! (Tcheonzamun 993rd-1000th)’.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993-996 謂(Wi) 語(Eo) 助(Zo) 者(Za). My husband! Do you want to speak (謂) ill (語) of me (your wife) or 

other person? My husband! At first, please help (助) me (者) or the other person. 997-1000 焉(Eon) 哉(Zae) 乎(Ho) 也

(Ya). My husband! Will you be superior to (焉) other person? Or do you want to keep your talents (哉)? My husband! 

You are to do the thing continuously (也). But this work must (乎) be done constantly. 

Keywords: 993-996 謂(Wi) 語(Eo) 助(Zo) 者(Za). My husband! Do you want to speak (謂) ill (語) of me (your 

wife) or other person? My husband! At first, please help (助) me (者) or the other person. 997-1000 焉(Eon) 哉(Zae) 乎

(Ho) 也(Ya). My husband! Will you be superior to (焉) other person? Or do you want to keep your talents (哉)? My 

husband! You are to do the thing continuously (也). But this work must (乎) be done constantly.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ancient Chinese people used the book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for their children for instructing Chinese character.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千字文) in Korea (Han, 1583). The meaning i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tself. Several researchers thought that 16 

letters of Tcheonzamun character consist one poem (Park et al., 2021; Kim, 2023). It is known occasionally during their 

translating works (Park et al., 2021; Ki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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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Han, 1583). For the present researchers,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first method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Kim, 2023). The second one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For the present study, the second method was utilized (Park et 

al., 2021). And the range of the poem is usually 16 letters, but here in this work only 8 letters of (Tcheonzamun 993rd-

1000th) were utilized. The reason is that 8 letters were remained among 1000 letters.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is the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993rd-1000th). Usually a poem consists of 16 letters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present poem is the last one, and it consists of remained 8 letters.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e Lord of us, Hyeonhi 

and Augustin! Please receive our poor thanks to you, amen! (Tcheonzamun 993rd-1000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993-996 謂(Wi) 語(Eo) 助(Zo) 者(Za). 

My husband! Do you want to speak (謂) ill (語) of me (your wife) or other person? My husband! At first, please 

help (助) me (者) or the other person. 

 

997-1000 焉(Eon) 哉(Zae) 乎(Ho) 也(Ya). 

My husband! Will you be superior to (焉) other person? Or do you want to keep your talents (哉)? My husband! 

You are to do the thing continuously (也). But this work must (乎) be done constantly.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25 October 2015. 

 

246 소화 편지 - 어버이날을 축하드려요♡ (주님 저희 두 사람이 드리는 이 작은 찬미를 받아들여 주소서 아멘!)..... 

소화 편지 - 어버이날을 축하드려요♡ (주님 저희 두 사람이 드리는 이 작은 찬미를 받아들여 주소서 아멘!)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5년 10월 21일. 다음은 소화에게서 어버이날에 받은 편지입니다. 우리집 부엌의 벽에 

2012 년부터 지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엄망(엄마) 결혼 30 주년을 향하여! 어버이날을 축하드려요♡ To. 

엄마(‘엄마에게‘라는 뜻)♡ 마망♡(‘엄마‘라는 뜻의 프랑스 말)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에요. 마음 같아선 완전 

근사한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소화는 어려서 돈이 없기에 저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요. 항상 밝으신 우리 엄마♡ 

힘드실텐데 항상 웃어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요. 전 커서 다섯명 못키울 것 같아요ㅋㅋ 특히 저같은 딸은 

못키워요!!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보면 언니오빠와의 추억보다 엄마와의 추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제 곁에 계셔서 놀아주시고 쫑알대는 제 말 다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항상 사랑해요♡ -예쁜 소화 

올림- (2012년 5월 8일 받습니다) 아빵 올해는 더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축하드려요♡ To. 아빠(‘아빠에게‘라는 

뜻입니다) 아빵♡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날이에요♡ 오늘은 아주 크게 아리제 뷔페(음식점 이름)로!! 가고 싶지만... 

소화는 어리기에!! 저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요♡ 노래로 시작하셔서 노래로 끝나시는 우리 아빠!!♡ 제가 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매일 노래 불러주신다고♡ 이런 아빠 진짜 멋쟁이 같은 아빠 드뭅니다~ 항상 

아빠는 저의 모든 추억에 서계세요. 그리고 그런 추억을 항상 만들어주시구요♡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해용♡ -

예쁜 소화 올림- 

 

(2012년 5월 8일 받습니다.) 다음은 천자문 한시(漢詩)입니다. 천자문(千字文) 993-1000 번째 글자 8자로 

된 시(詩)입니다. 지금까지는 16글자로 되어있었는데, 마지막 시(詩)라서 남은 글자가 8 글자입니다. 제목은 “주님 

저희 두 사람이 드리는 이 작은 찬미를 받아들여 주소서 아멘!“입니다. 謂語助者(위어조자) 남에게 다른 사람을 

무엇인가 꾸짖는 말을(語) 하려고 한다면(謂) 그 사람을(者) 우선 도와주고 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助). 焉哉乎

也(언재호야) 당신이 갖고 있는 재주를(哉) 남보다 더 잘 하려면(焉)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也), 그런데 이 

꾸준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乎). 이것이 천자문을 쓰신 선생님의 결론이겠지요. 남을 나무라더라도 따스한 정을 

지니라는 것이고(첫째 줄),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늘 조금씩 하라는 것(둘째 줄)입니다. 마치 신델레라가 밤 

12시에는 신나게 춤추고 있던 그 무도장에서 꼭 나와야 했던 것 만큼이나 이 일은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나오지 

않으면 ‘마법‘이 풀려서 ‘초라한 부엌데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버리니까요. 저 김 아오스딩도 이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저의 원래 모습인 ‘보잘 것 없는 부엌데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버릴 테니까요... 저희 대전 내동 

성당에서 ‘성서 쓰기‘를 권장했던 때, 저는 망설였어요. 쓰기 쉬운 한글 성서를 쓸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에도 

다녀왔으니 갖고 있는 프랑스 말로 된 성서를 쓸 것인지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현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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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말 성서를 쓸까? 한글 성서를 쓸까?“ 현희 말은 간단했어요, “프랑스 말 성서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루에 조금씩 프랑스 말로 된 성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하는 프랑스 말 공부의 거의 

전부로 되어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 하느님께 천자문 해석을 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우리 둘의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저희 부부 두 사람의 찬미를 

받아주소서 아멘! 제 아내 현희는 제가 하는 천자문 해석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늘 언제나 주의깊게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평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제멋대로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천자문 선생이 

쓰시고자 하는 원래 뜻에 대한 감(느낌이라는 뜻의 한자말; 感)‘을 잡아내곤 했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렇게 천자문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학 아부지(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문을 좋아하셔서 막내 사위인 제가 이렇게 천자문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자문은 프랑스 선교사이신 달레 신부님(Père Ch. Dallet)이 보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분이 1874년에 쓰신 한국(당시는 조선이었지요)의 천주교회 역사(Histoire de l'Eglise de Corée)의 

그림으로는 속표지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실려 있고, 책 본문 첫번째 그림으로 천자문 처음 글씨 36자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조선의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서당이지요) 한자를 가르키는 책‘이라는 설명이 써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천자문 해석을 하는 몇 년 사이에 프랑스 갔던 지은이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쳤고, 대학 다니던 근주는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간 지아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고, 

로사는(로사가 지아보다 프랑스에 먼저 갔어요. 둘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서요.) 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막내딸 소화는 고등학교 3 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 현희는 올해(2015 년)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서 지금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는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정말로 고마워라우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저 김 아오스딩도 2011년 6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뭔가 열중해서 일할 재미있는 

일거리가 생겨서 신이 났고요. 이 천자문 공부가요! 우리 현희가 저를 열심히 돌보아 준 덕분이지요! “여보 현희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우리 둘의 주님 이름은 감사와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두 사람이 드리는 

이 작은 찬미를 받아들여 주소서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가 2015 년 10 월 25 일 연중 

제 30주일 저녁에 씁니다.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993-996 謂(Wi) 語(Eo) 助(Zo) 者(Za). My husband! Do you want to 

speak (謂) ill (語) of me (your wife) or other person? My husband! At first, please help (助) me (者) or the other person. 

997-1000 焉(Eon) 哉(Zae) 乎(Ho) 也(Ya). My husband! Will you be superior to (焉) other person? Or do you want to 

keep your talents (哉)? My husband! You are to do the thing continuously (也). But this work must (乎) be done constantly. 

 

Our Lord! You have help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to translate this poem!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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